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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안은 오랜 전부터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건설되는 무역항과 교역 물량의 증

가로 선박에 의한 해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상사고는 해상오염으로 연결되며 오염물질 확산 예측이 방

재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자료 부족 등으로 정확한 예측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양레저 활동의 증대에 따른 

인명 피해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나 구조 활동 또한 실시간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해상사고, 인명구조 및 지속적인 연안역 모티터링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고해상도의 표층 흐름을 관측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해 최근에는 HF Radar 이용한 관측이 활발하다.

넓은 해역의 표층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HF Radar는 육상에 장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며 

유속계를 계류하는 것에 비하여 인력과 비용에서 월등한 효과를 보이며 장기간 관측이 가능하다. 또한, HF radar는 

주파수에 따라 해상도, 최대 관측 반경과 해수로부터 이격 거리가 달라지므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장비원리 및 특성

HF Radar는 레이더 신호를 해양으로 송신한 후 해면에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하여 해양의 표층 해류를 관측하는 것

이다. 무지향성으로 송신된 신호는 주파수의 1/2 파장에 해당하는 파랑에 반사될 경우 공명현상에 의해 Bragg 

Scattering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면에서 반사된 신호가 수신되면 여기에는 해류의 속도 및 방향에 따라서 

Doppler shift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해류를 측정한다[1].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국 Codar사의 SeaSonde 장비는 Central과 Remote Site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Remote 

Site는 송신부와 수신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유속 벡터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Remote 

Site가 설치되며 Central Site와 한 시간 간격으로 통신하여 자료를 취합한 후 중첩되는 해역에서 유속벡터가 합성

되는 것으로 실시간 표층 유동장을 획득할 수 있다[2].

3. 운영 현황

1970년대 미국에서 해양 표층 흐름을 관측하기 위해 고주파를 이용한 레이더가 개발된 이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1980년대 후반에 상용 장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미국 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운영

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연재해 대비, 인명구조 및 연안방재 목적 등으로 미국 서부와 동부 해안 전 해역에 약 128개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미국 전 해안 설치 운영에 따른 지원은 국가적으로 이루지고 있으며 각 지역별 약 31개 대학 

및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자료는 각 지역에서 생산한 후에 국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99년에 남동해역에 설치, 운영를 시작한 이후 현재는 국립해양조사원, 군산대학교, 서울대학교(부

경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약 20곳에 장비를 설치, 운용 중이다. 앞으로 연안해역의 유류사고 및 중요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장비 설치가 추가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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